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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3.31일자(가판)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3.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

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해 금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불협화음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한은의 이날 보도자료 제목은 전날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바젤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제목과 상충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바젤

III 규제 가운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내부등급법만 우선 올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일부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젤Ⅲ 규제를 2023년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이미 29일 발표됐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공동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3.30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

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여기서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

들이 동 기한 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BCBS

에서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에서 바젤Ⅲ 규제체계 중 일부*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를 조기 시행(’20.2분기)한다는 내용으로,

*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자본적립부담 경감

- 금일 발표된 BCBS의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는 지난 3.27일 배포되었으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3.30일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지적임을 말씀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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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